	 고자리파리 및 씨고자리파리의 생태 및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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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자리파리의 피해 

	 
	   고자리파리(Delia antiqua Meigen) 및 씨고자리(Delia platura Meigen)의 애벌레는 작물의 뿌리가 난 부분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가 지하부의 비늘줄기를 가해하는데 밀도가 높을 때는 줄기속까지도 가해한다. 피해를 받은 포기는 아래 잎부터 노랗게 색깔이 변하며, 피해가 심하면 전체가 말라죽는다. 피해 받은 포기를 뽑아 보면 뿌리의 중간이 잘라진 채 잘 뽑아지며, 그 속에는 애벌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인가 근처의 포장에서 피해가 심하며, 가을에는 쪽파에 피해가 심하고, 양파모판이나 마늘에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봄에는 파모판과 마늘 및 양파의 본밭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며, 전포장이 말라죽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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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고자리파리 및 씨고자리파리의 피해포장 

	 
	2. 고자리파리의 형태 

	 
	   야외포장에서는 고자리파리와 함께 씨고자리파리도 많이 채집되는데 이들 두 종은 형태가 서로 비슷하여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고자리파리의 어른벌레는 집파리보다 약간 작으며,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을 띤다. 씨고자리파리는 일반적으로 고자리파리보다 작으나 색깔은 거의 같다. 고자리파리의 알은 백색으로 타원형이며, 한쪽은 오목하고, 다른 한쪽은 볼록하다. 알의 길이는 1.2㎜ 내외이고, 씨고자리파리는 1㎜를 넘는 것이 없다. 애벌레는 유백색의 구더기로서 앞쪽의 숨구멍의 숫자로서 이 두 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 고자리파리는 11~12개 내외이고, 씨고자리파리는 6~8개 내외이다. 
  번데기는 긴 타원형으로 적갈색이다. 고자리파리 번데기의 길이는 6~7㎜이며, 씨고자리파리는 이보다 작다. 씨고자리파리 암컷의 배는 회색이고, 등쪽 중앙에 선명한 검은 선이 있지만 고자리파리는 없고 그 부분이 약간 짙은색이다. 또한 씨고자리파리 암컷의 아측안 겹눈과 입 사이는 각 제 3절보다는 좁지만 고자리파리는 같거나 더 넓다. 씨고자리파리 수컷의 뒷다리마디에는 전체에 걸쳐 빗살모양의 작은 털이 고르게 나 있으나 고자리파리는 일부에만 작은 털이 있다. 어른벌레의 몸길이는 5~7㎜로서 암수는 배 끝에 있는 외부생식기의 모양으로 구별될 수 있고, 또 양쪽겹눈의 간격으로 구별될 수 있다 수컷은 겹눈이 서로 밀접해 있고, 암컷은 서로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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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자리파리의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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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자리파리 암수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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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자리파리의 각태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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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고자리파리 : 종아리마디에 빗살무늬자모가 있다(A).
고자리파리 : 종아리 마디에 빗살무늬자모가 없다(B).

	 
	 
	그림 5. 고자리파리 및 씨고자리파리의 구별법 

	 
	   씨고자리파리는 10℃에서 산란15일 후까지 고자리파리 보다 난 부화율이 높았고, 15℃에서는 5일 후까지 20℃에서는 3일 후까지 씨고자파리가 부화율이 높았다. 한편 15℃에서는 6일 후에 20℃에서는 4일 후에 고자리파리와 부화율이 같았고 25~35℃에서는 2종간에 큰 차이가 없이 부화율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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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고자리파리 및 씨고자리파리의 온도별 난 부화율 

	 
	 
	표 1. 고자리파리 및 씨고자리파리 번데기의 체장 및 체폭비교 
구 분 

고자리파리 

씨고자리파리 

고(♀)×씨(♂) 

체장(㎜)
체폭(㎜) 
체중(㎎) 

5.853
2.219
5.75~7.00 

4.423
1.564
- 

4.79
1.65
- 



	 
	3. 고자리파리의 생태 

	 
	   년 3회 발생하며 그림 7과 같이 경남 진주지방에서의 발생 최성기는 1화기가 4월 중순, 2화기가 6월 상순, 3화기가 9월 하순~10월 상순인데 중부지방에서는 이보다 1주일 정도 늦어진다. 가을에 발생하는 애벌레는 대부분 번데기 상태로 월동에 들어가지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애벌레 상태로도 월동한다. 겨울동안이나 월동 번데기가 날개가 돋기 전인 3월에 피해 받는 포기주위의 흙을 파보면 쉽게 번데기를 찾을 수 있다. 월동 후 날개가 돋은 어른벌레는 기주식물의 잎집 틈새나 주위의 흙 틈에 알을 낳는다. 산란수는 보통 50~70개 정도이며, 알 기간은 3~4일, 애벌레기간은 14일 정도이다. 제 1세대 번데기는 곧 날개가 돋아 한 세대를 더 지난 후 여름잠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대로 땅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여름잠에 들어간다. 여름잠에 들어간 번데기는 7, 8월의 고운기에는 날개가 돋아나지 않고 그대로 여름을 보낸 후 가을에 온도가 낮아지면 날개가 돋아서 쪽파, 양파모판, 마늘 본밭 등에 알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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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고자리파리 어른벌레의 발생소장 (경남 진주)

	 
	4. 씨고자리파리의 피해 

	 
	   씨고자리파리(Delia platura Meigen)의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뿌리 부위인 땅속을 향해 이동해 가서 뿌리와 엽초 기부 및 인경 부위를 가해하는데 피해를 심하게 받은 기주식물은 아래 잎부터 노랗게 변하면서 기주가 시들고 쓰러지며 말라죽는다. 특히 3월 상~중순경에 인경이 형성되기 전 자구 상태에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주식물이 줄어 결주가 생기게 된다. 남부지방 마늘재배지 씨고자리파리의 피해주율은 평균 25~30%정도이나 심한 경우는 50%가 넘는 포장도 있다. 실질적으로 포장에서는 피해를 받은 인경이나 자구 부분은 병원균 때문에 썩게되어 씨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및 기타병해와 혼재되어 발생한다. 

	 
	5. 씨고자리파리의 형태 

	 
	   씨고자리파리는 고자리파리와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대개 크기로써 두 종의 구별이 가능하다. 씨고자리파리가 고자리파리보다 작다. 성충은 몸길이가 4.5~5.7㎜이며 날 개편 길이가 8.25~10.0㎜이고 전체적으로 연한 회색을 띠고 있다. 애벌레는 백색의 구더기인데 다 자란 3령충의 크기는 4.6~5.4㎜정도이다. 알은 흰색이며 크기는 0.8~10.0㎜정도의 긴 타원형이고 번데기의 크기는 4.3~5.0㎜정도이다. 

	 
	                                  

표 2. 씨고자리파리의 각 태별 충체 크기          

(단위 : ㎜)

충태 및 령기 

길 이 

넓 이 

알 

0.8~1.0 

0.2~0.4 

애벌레 

1령충
2령충
3령충 

1.0~1.4
1.8~2.3
4.6~5.4 

-
-
- 

용 

4.3~5.0 

1.5~2.4 

성충 

암컷
수컷 

5.3~5.7
4.5~4.2 

8.2~10.0 *
8.2~ 9.3 

주) * 날개편 길이

	 
	  

	 
	6. 씨고자리파리의 생태 

	 
	   씨고자리파리는 우리나라에서 번데기 상태로 월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호남농업시험장에서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서 전남 무안 및 고흥 마늘 재배지에서 조사한 결과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모두 월동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피해를 주는 애벌레는 마늘이 파종된 10월 상순부터 이듬해 수확기 때까지 계속적으로 포장에서 발생되는데, 특히 3월 상순~중순경에 발생이 많았다. 어른벌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3월 하순과 5월 상순이다. 각 태별 기간은 23℃에서 실내사육의 경우 알 1.8일, 애벌레 1.4일, 번데기 1.6일 및 성충(암/수) 49.8일/36.1일이었고, 산란수는 247개였다. 
  산란은 어른벌레가 유기물이 썩거나 가축의 분비물이 많은 축사 부근의 밭에 냄새를 맡고 모여들어 뿌리 부분의 땅속 틈이나 엽초기부등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자구 및 인경 부위에 피해를 주며 다 자란 애벌레는 땅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7. 고자리파리와 씨고자리파리의 방제법 

	 
	   마늘, 양파, 파 등은 유기질비료의 사용효과가 큰 작물이지만 잘 썩지 않은 퇴비나 축분을 사용하면 토양속에서 부숙될 때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어른벌레가 유인되어 많은 산란을 하게 되므로 완전히 부숙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자리파리와 씨고자리파리는 토양해충이기 때문에 약제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다. 마늘이 파종된 후 월동 전에도 애벌레가 계속적으로 식물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파종 전 토양처리에 의한 방제가 꼭 필요하다. 월동 후에는 애벌레 발생량이 3월 중순에 가장 많으므로 애벌레가 식물체를 가해하기 전인 3월 상순경에 약효가 긴 적용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남부지방 마늘 재배지에 발생하는 고자리파리와 씨고자리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입제는 다수진, 그로포, 카보, 다이포, 프리미 등이 있고, 그 외에 폭심분제와 그로빈분제가 있다. 분제나 입제는 10a당 4~6㎏, 유제는 1,000배로 물에 타서 10a당 100~120ℓ로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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